
불산 피해주민 2개월만에 귀가
12월6일 간담회 열어 협의 … 농축산물 보상액 재협의 계획

경북 구미 불산가스 누출사고의 피해지역 주민들이 2개월여 만에 집에 돌아가기로 결정했다.

피해주민대책위원회 대표와 구미시는 12월6일 간담회를 열어 해당내용에 합의했다.

구미 산동면 봉산리와 임천리 주민 200여명은 불산(불화수소산: Hydrogen Fluoride) 누출사고가 난 이후 10

월6일부터 구미환경자원화시설과 구미청소년수련원에 대피해 살아왔다.

주민대책위원회와 구미시는 지속적으로 주민건강영향조사를 진행하고, 지역 병원을 환경보건센터로 지정해

주민이 치료받을 수 있도록 뜻을 모았다.

또 농축산물을 정부 보상기준에서 현 시가로 보상하고 2013년 생육상태에 따라 임산물과 과실류를 정부 보

상기준에서 보상가격을 재협의하기로 했다.

구미시 황영한 홍보계장은 “양측 합의에 따라 구체적인 보상가격은 공개하지 않기로 했고 합리적이고 상식

적인 수준에서 합의했다”고 밝혔다. <저작권자 연합뉴스 - 무단전재․재배포 금지>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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